
# 중국의오백나한이된무상선사
2001년, 중국 운남 공죽사의 오백나한상 중 신라

출신의 한 스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세
상을놀라게했다. 중국의오백나한상에는부처님의
제자뿐만아니라일찍이중국에서불법으로이름을
떨친 선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유일하게외국출신의스님으로서나한으로추앙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신라승 무상(無相: 684∼762)
선사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선사에대해아는바가거의없다는것이다.
도대체 무상 선사가 누구인가? 선사의 행적이 얼

마나지대하기에중국에서오랜역사를거쳐서추앙
받아왔을까? 근 10년이지났지만여전히선사에대
한인식은아직도부족하기만하다. 필자역시이전
에는 무상 선사라는 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우연히 성도에 있는 대자사를 참배하여 그
곳에 무상선사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
로소그분을알게되었다.
더없는부끄러움과호기심에무상선사에대해공

부하고 기회를 얻어 선사의 자취를 찾아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 잊혀진 오백나한, 선불교 정중
종(淨衆宗)의 개창자, 두타행(頭陀檧)의 실천자 무상
선사의행적을되돌아보고자한다.

# 당으로건너간신라왕자
현재 무상 선사의 행적과 사상을 전하고 있는 주

요자료로는돈황에서발견된<역대법보기>, 신청의
<북산전>,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초> 등이 있다.
이 밖에 <송고승전>, 티벳의 고대역사서 <바세전>,
돈황에서 발견된 <무상오갱전>, <김선사 어록> 등
에서도선사에대해언급되고있다.
무상선사는서기684년신라왕의셋째아들로태

어났다. 누이동생은 강제 결혼에 저항해 칼로 얼굴
을 자해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무상 선사는“약한
여자도 정조를 알고 있는데 어찌 장부로서 무심하
랴”하며 발심하여 군남사로 출가했다 한다. <송고
승전>에의하면훗날무상선사를죽이기위해서중
국으로 자객이 왔다고도 하는데, 당시 왕가의 권력
투쟁에환멸을느껴서출가했을수도있으리라.
이후당으로건너가황제를알현하고스승을찾아

각지를 돌다가 촉(蜀: 지금의 사천성)에 이르렀고,
자주(資州) 덕순사(德純寺)를찾아가처적스님의제
자가 되고 그에게서‘무상(無相)’이라는 법명을 얻
었다. 일설에의하면처적스님이무상선사가올것
을 예견하여 미리 귀인을 맞을 준비를 시켰다고도
하며, 처적스님이선사를시험하기위해일부로만
나주지않자선사가손가락하나를불태움으로써불
심을증명하니그제서야제자로맞이했다고도한다. 
무상선사는처적스님밑에서2년간선불교를배

우고인근의금곡산으로들어가10여년간의두타행
에 매진하게 되니, 덕순사는 이후에 선사가 깨달음
을얻고정중종을개창하게한근간이되는셈이다.

# 두타행을통한깨달음
무상선사는2년간의선법공부를마치고난후인

근의금곡산으로들어가서좌선과두타행에몰입했
다. 야산과무덤가를가리지않고수행을했고, 한번
기도에들어가면5일입정(入定)을원칙으로삼고기
도가끝날때까지미동조차하지않았다. 먹는것은

최소한으로자제했고그나마양식이떨어지면흙을
파먹고허기를채웠다. 또항상초의(草衣)를입었고
제멋대로 자란 머리도 괘의치 않아, 사냥꾼이 짐승
으로오인해활을겨누기도했다한다.
전설에따르면어느날무상선사가수행할때맹

수가 다가왔는데, 선사는 오히려 옷을 벗고 누워서
맹수에게몸보시를하려했으나맹수는선사의몸에
서냄새만맡고이내사라졌고, 오히려호랑이가수
시로 선사를 호위했다고 한다. 당시의 두타행이 얼
마나치열했으며중생들에게얼마나경외의대상이

었는지능히짐작할수있는대목이다. 나중에저자
거리로 나와 낮에는 무덤에서, 밤에는 나무 밑에서
좌선하는두타행을계속하자사람들이그를마음으
로존경하여정사를지어받쳤다고한다.
무상선사는두타행을통해서무엇을참구하였을

까? <역대법보기>를보면스승처적스님과무상선
사의선문답이나온다.
“너는금곡산에서무엇을하느냐?”
“아무것도하지않고, 그저무망합니다(總樂作, 隻
沒忙).”

“네가그처럼바쁘니, 나역시바쁘다(汝與彼忙, 吾
亦忙矣).”
무상 선사가 두타행을 했던 금곡산 석암(石岩) 터

는 영국사에서 몇 리 떨어진 곳인데 아직도 선사가
수행하던그때의모습이남아있다. 석벽곳곳에조
성된불상은그연원이당송대에까지이른다하니,
그 중 어딘가에는 무상 선사와 대면하며 깨달음을
인도한부처님이남아있을것이다. 

# 혁명으로잃어버린것들
자중현덕순사(지금의영국사)로가려면성도에서

남쪽으로2시간정도차를타고내려가야한다. 이른
봄에도주변에노란유채꽃이만발하여눈을즐겁게
한다. 굽이진 도로를 따라 자중으로 향하니 성도의
평지에서 점점 낮은 구릉의 산지로 접어들었다. 검
게 그을린 주민들의 얼굴에선 아직 세속의 땟속이
묻어나지 않는 순박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중 시
내에서다시2km 외곽으로빠져나가면영국사에도
달한다. 제일 먼저 웅장한 산문전이 일행을 맞이했
다. 산문전에는네개의현판이길게걸려있어정중
종과 보당종의 발원지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범목
가사전사신라삼태자(梵木袈裟傳嗣薪榯三太子)’,

‘덕순정중보당중한불맥선풍(德純淨衆保唐中韓佛脈
禪風)’이란문구가눈에띤다. 무상선사가전법가사
를 이어받은 신라의 셋째 왕자란 뜻이며, 정중종과
보당종의본원덕순사에서중국과한국의선불교맥
을잇는다는뜻이겠다.
산문전을 들어서면 대웅전이 나오고 그 뒤로 난

계단을올라서면보리도량이나온다. 이보리도량에
지선, 처적, 무상의3대조사가모셔져있다. 지선스
님은5조홍인대사의10대제자로많은경전을편찬
했고, 측천무후가 그의 법력을 흠모하여 내전으로
불러들여가르침을받았다한다. <역대법보기>에의
하면 지선 스님이 덕순사로 돌아갈 때 측천무후가
보관하고있던달마조사의전법가사를그에게전해
줬다. 전법가사는 처적에게로 전해지고 다시 무상
선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이 기록은 논란이 야기
되는부분이겠지만적어도당시무상선사의원력과
사상의영향력이지대함을보여주는단면이라할수
있겠다. 보리도량 내부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모두 무상 선사의 행적과 신통력을 표현하고 있었
다. 선사의위상이특별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런데참으로아쉬운것은이영국사가문화혁명

때 철저히 파괴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최
근에서야재건에들어가서모두새로지어지고있다
는점이다. 당시미신타파라는미명하에모든건물
과 경전, 및 유물들을 닥치는대로 부수고 불살랐다
한다. 현재무상과정중종에대한자료가너무도부
족한사정을생각하면너무나안타까운일이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언가를 잃어간다

는 것일지니, 더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
고야마는법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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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덕순사(현 영국사) 보리도량에
모셔진무상선사의벽화.

②대자사입구.
③대자사대웅전.

정중종의조사신라승

무상선사를찾아서上

처적스님문하서 2년간참선…금곡산서 10여년간두타행

수행할때맹수다가오자몸보시하려했으나오히려호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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